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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have been used as a 

textbook for both Chinese children and Korean children. And Tcheonzamun was utilized for the children for learning 

Chinese characters. In Korea,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Most of Koreans believed that 

Chinese people has created this great book (Tcheonzamun) (Han, 1583). However, recently, several researchers suggested 

that Korean language-speaking people has made Tcheonzamun book (Park et al., 2021; Kim, 2023). Korean people and 

Chinese people commonly use Tcheonzamun book (Dallet, 1874).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grammar between 

Chinese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It is well known that both the grammar of Korean language and that of Japanese 

language are similar. The previous two languages are composed of SOV(subject + object + verb), while Chinese language 

and English language are composed of SVO(subject + verb + object). As a result, the translation must be different with the 

same Chinese characters between on Chinese language and on Korean language.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in Korea (Han, 1583). A Tcheonzamun poem is composed of 16 Chinese characters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257th-272nd). On the present study, the translation will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Park et al., 2021). This study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257th-272nd). The title of this study is ‘But you had better refresh (夙興) the ambiance when it is not warm! 

(Tcheonzamun 257th-272nd)’. <Number in Tcheonzamun(the thousand character essay).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257-260 臨 (Im) 深(Sim) 履(Li) 薄(Bag). My husband! You say to me 

frequently, “Be careful as if you were above the river covered with thin ice (履薄).” “Be careful as if you were on the 

dangerous place (臨深) in the case of the breakdown of thin ice.” 261-264 夙(Sug) 興(Heung) 溫(On) 凊(Tcheong). My 

husband! But I(your wife) will say to you! “Your words are not false! But you had better refresh (夙興) the ambiance when 

it is not warm! When the ambiance is too dark, please make it bright! But when the ambiance is too bright, please make it 



 

Hyeonhi Regina Park et al,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Vol-7, Iss-3 (May-Jun, 2025): 186-189 

© South Asian Research Publication, Bangladesh            Journal Homepage: www.sarpublication.com 187 

 

to be calm (溫凊).” 265-268 似 (Sa) 蘭(Lan) 斯(Sa) 馨(Hyeong). My husband! I will say to you, “If you do those things 

sincerely, the ambiance of our family will become good. And our ambiance will become good as if we had the fragrance (

斯馨) of orchid plant (似蘭).” 269-272 如 (Yeo) 松 (Song) 之(Zi) 盛(Seong). My husband! I will advise the next thing to 

you! “If you do this diligently, the growth of our children (之盛) will become directly as that of pine plant (如松).”. 

Keywords: Your words are not false! But you had better refresh (夙興) the ambiance when it is not warm! When the 

ambiance is too dark, please make it bright! But when the ambiance is too bright, please make it to be calm (溫凊).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have been used as a 

textbook for both Chinese children and Korean children. And Tcheonzamun was utilized for the children for learning 

Chinese characters. In Korea,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Most of Koreans believed that 

Chinese people has created this great book (Tcheonzamun) (Han, 1583). However, recently, several researchers suggested 

that Korean language-speaking people has made Tcheonzamun book (Park et al., 2021; Kim, 2023). Korean people and 

Chinese people commonly use Tcheonzamun book (Dallet, 1874).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grammar between 

Chinese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It is well known that both the grammar of Korean language and that of Japanese 

language are similar. The previous two languages are composed of SOV(subject + object + verb), while Chinese language 

and English language are composed of SVO(subject + verb + object). As a result, the translation must be different with the 

same Chinese characters between on Chinese language and on Korean language. 

 

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in Korea (Han, 1583). A Tcheonzamun poem is composed 

of 16 Chinese characters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257th-272nd). On the 

present study, the translation will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Park et al., 2021).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A Tcheonzamun poem is consisted 

of 16 letters (Park et al., 2021; Kim, 2023). This study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257th-272nd). The title of this study is ‘But you had better refresh (夙興) the ambiance when it is not warm! (Tcheonzamun 

257th-272nd)’. 

 

<Number in Tcheonzamun(the thousand character essay).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257-260 臨 (Im) 深(Sim) 履(Li) 薄(Bag). 

My husband! You say to me frequently, “Be careful as if you were above the river covered with thin ice (履薄

).” “Be careful as if you were on the dangerous place (臨深) in the case of the breakdown of thin ice.” 

 

261-264 夙(Sug) 興(Heung) 溫(On) 凊(Tcheong). 

My husband! But I(your wife) will say to you! “Your words are not false! But you had better refresh (夙興) the 

ambiance when it is not warm! When the ambiance is too dark, please make it bright! But when the ambiance is too bright, 

please make it to be calm (溫凊).” 

 

265-268 似 (Sa) 蘭(Lan) 斯(Sa) 馨(Hyeong). 

My husband! I will say to you, “If you do those things sincerely, the ambiance of our family will become good. 

And our ambiance will become good as if we had the fragrance (斯馨) of orchid plant (似蘭).” 

 

269-272 如 (Yeo) 松 (Song) 之(Zi) 盛(Seong). 

My husband! I will advise the next thing to you! “If you do this diligently, the growth of our children (之盛) 

will become directly as that of pine plant (如松).” 

 

The next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12 March 2015. 

우리 일수 요셉 아부지는 송정리 제 1의 농사꾼! - 부채도 빚도. 

04 우리 일수 요셉 아부지는 송정리 제 1의 농사꾼!..... <제가 바라본 제 아버지는 멋진 일꾼이셨습니다. 

지금은 광주광역시로 편입되었지만, 송정읍이 제가 자라난 곳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송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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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의 농사꾼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밭이나 논에 나가시고, 아침 드시고 조금 주무신 

뒤, 다시 논밭으로 나가셨지요. 동네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벼가 쓰러지자, 제 아버지에게 “어이, 일수(제 아버지) 

일감이 생겨서 조-옿겠네.”라고 비꼼 반, 사실 반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일이 싫습니다. 어릴 때, 다른 

친구들은 길가에서 놀고 있는데, 나만 일해야 한다니...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고 거의 모든 일요일이 

그러했으니까요. 그때 저희 집 식구들은 신자가 아니었고,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에야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대세를 받으셨어요. 계절상으로는 지금쯤이었을까요? 여름 방학이 끝나고 2 학기가 시작될 무렵인데, 무우 

솎아내는 일이 그 일요일의 일과였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호미로 무우 뿌리있는 곳에 대고, 

죽 그어 나갔습니다. 무우솎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무우 죽이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제 아버지는 저를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또 제 아내를, 저희 아이들을 몹시 사랑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저와 제 아내를, 아이들을 

바라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네, “우리 일수 요셉 아부지는 송정리 제 1 의 

농사꾼!”의 글을 옮기다 보니, 저를 위해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또 열심히 일하는 제 아내 박 현희 

레지나에게 진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납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 덕분입니다! 아멘! 김상덕 아오스딩과 박현희 

레지나 부부 드립니다, 2014년 3월 29일 사순 제 3주간 토요일 오후. 199 부채도 빚도.....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5 년 3 월 10 일. 이 글을 세월호 참사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드립니다. 글 제목은 마태오 복음 

18장에서요. 주님 아멘! 대학 2학년(1975년) 때 저는 장학생 시험에 떨어져서 기숙사 식비가 없었어요. 집에서는 

등록금을 해주셨어요. 우리 엄니아부지 집에서는 그때 저의 그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건국대학교와 붙어 있는 ‘민중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제 

피를 팔려고요. 그때 침대에 누워 피를 빼내려고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헌혈을 하는 것으로요. 

제가 “여기서 헌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곳 병원의 직원이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헌혈했다고 빵과 우유를 줘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부대학교에 와서 1989년부터의 시간 강사 

시절, 저희 부부는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송기순 세실리아 회장님 댁에 가서 돈을 꾸었습니다. 

양력이기는 하지만 새해 첫날인데요. 제가 저를 나무라는 것이었고, 다시는 돈을 빌리지 않겠다는 저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신 “박창유 바오로 아저씨와 송기순 세실리아 회장님 

부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학기인 4학기 째에(1983년) 우리 현희랑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돈에 관해서는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됐습니다. 부채도 빚도 모두 다 현희 몫이니까요. 저는 그냥 

필요할 때 “여보 돈 좀 줘!” 하면 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늘 언제나요! 우리 둘의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아멘! 

다음은 천자문 한시(漢詩) 한 편입니다. 천자문(千字文) 257-272 번째 글 16 자로 된 시(詩)입니다. 臨深履薄

(임심리박) “얼음이 얇은 곳에 가서 얼음이 깨져 빠지지 않도록 하고(履薄) 깊은 곳에 가면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듯(臨深) 세상 살아갈 때 조심해서 살아가시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만, 夙興溫凊(숙흥온청)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가 말해볼까요? 그것은요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식구들 

기분이 밝아지도록 할 것(夙興), 그리고 한편으로 분위기가 너무 들떠 있을 때는 가라앉히도록 하는 것(溫凊), 

이것이 중요해요. 似蘭斯馨(사란사형) 그렇게 하면 집안의 향기가(斯馨) 난초와 같이 좋게 될 것이고요(似蘭). 如

松之盛(여송지성) 네, 그렇게 하면 아이들 자라는 것이(之盛) 소나무처럼 무럭무럭 잘 크게 될 것입니다(如松). 

그럼 저 김 상덕 아오스딩이 그런 남편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아내 현희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아내를 맞이한 복 많은 사람일 뿐이고요! 우리 둘의 주님이신 예수님 사랑 덕분입니다 

아멘! 제가 현희에게 ‘우리 애기 다섯 낳제 응!“라고 해서, 우리 현희는 아이들 다섯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현희씨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대학까지 어떻게 가르칠래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은 아가다 

대학 졸업했고, 근주 대건안드레아 대학 졸업했고, 지아 안나와 로사는 학비가 아주 싼 프랑스에 나가서 각각 

대학과정과 대학원 석사과정의 졸업반들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 두 아이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지요... 

주님의 보호 덕분입니다 아멘! 이제 올해 고등학교 3 학년 소화 데레사 차례입니다만, 저희 두 사람은 우리집 

막내딸 소화도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아멘! 우리 

둘의 주님이신 예수님 정말 고맙쏘잉! 주님 덕분이어라우! 아멘!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시여 저희를 위해 주님께 

빌어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멘! 박현희 레지나와 김상덕 아오스딩 부부 드립니다, 2015년 3월 12일 

사순 제 3주간 목요일 저녁.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261-264 夙(Sug) 興(Heung) 溫(On) 凊(Tcheong). My husband! But 

I(your wife) will say to you! “Your words are not false! But you had better refresh (夙興) the ambiance when it is not 

warm! When the ambiance is too dark, please make it bright! But when the ambiance is too bright, please make it to be 

calm (溫凊).”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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